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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후에 
｢노사 합동 자체안전점검｣ 꼭 실시해 주세요!
- 9월 20일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제조‧물류 관련 업종 집중점검 -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9.18.~10.6.)｣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월 20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및 물류 관련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공정안전

관리<PSM> 대상 등),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 등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①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위험이 큰 분야, 
②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의 우려가 있는 분야, ③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
하여 진행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를 특정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붙임1),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붙임2),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붙임3)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특히 연휴 직전과 직후에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동으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과 작동성도 강조하고 있으며,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9월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붙임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1부
2.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1부.
3.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 발령(20대 안전강령) 1부.  끝.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용윤서

이철호

정수빈

(044-202-8902)

(044-202-8904)

(044-202-8908)

http://www.korea.kr


붙임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붙임2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붙임3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 발령


